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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국회청원운동 나서...

-7월초까지 1천명 목표로 서명운동 전개-

사법시험 존치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고시생들이 국회 청원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

어 주목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2차시험이 끝나는 7월초까지 1,00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 국회 청원 서명운동’을 진

행하고 있다. 15일 현재 500명 정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집회, 서명운동 등 활동은 대한변호사협회

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단체와 법과대학교수, 고시촌 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사법시험 존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시생들은 시험 준비가 최우선 목표라

는 특성상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 마지막 1차시험을 시행하고 오는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

을 존치하기 위해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하에 고시생들도 서명운동의 형식으로 사법

시험 존치에 힘을 싣고 나서게 됐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실상 올해 하반기 국회가 

사시존치를 위한 마지막”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을 비롯한 수험생들도 사법시험 존치 서명

을 하고 이를 모아 국회에 청원을 해 사시존치를 위해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들의 목소리”라며 “빈부와 학벌, 집안 배경, 나이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공정

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연서로 모아 국회에, 법무부

에 전달하자”며 고시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외에도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인터넷 게시판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하

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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